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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은설

● 라디오 작가

● 저서: <어쩜, 너야말로 꽃 같다>

평범함의 위대함

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. 

“이렇게 살아도 되더라.” 

하지만 나는 안다. 

‘이렇게 살아도 되더라.’그 겸허한 말 속에 

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

매일 아침 출근하고, 

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

좌절하다가도 다시 힘을 내고, 

그렇게 한평생을 우직하게 살아낸 

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

슈퍼히어로의 삶이 숨어 있음을. 

배은설의 <어쩜, 너야말로 꽃 같다>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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